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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즈베키스탄 고려인, “재외동포청 최적지는 인천”
- 인천시-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 문화협회,‘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

상호협력 양해각서’ 체결 및 지지선언 -

고려인 최대 거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

치를 지지했다. 

앞서 지난 11월 유럽 한인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지를 지지한데 이어 우

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도 지지를 선언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도 

힘이 실리고 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우즈베키스탄

을 방문 중인 가운데, 현지시간으로 17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

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 문화협회(이하 고려인 협회)와 ‘재외동포청 인

천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’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 자리에서 

고려인 협회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.

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특

유의 근면성으로 정착에 성공했으며, 오늘날 정·재계, 문화예술계 등 곳

곳에서 활약하고 있다. 그 중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2020년 말 기준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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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,865명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다. 

고려인 협회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18만여 명

의 고려인 사회를 대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한인 단체다. 우즈베

키스탄 고려인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에 설립

됐으며, 22개 지부를 두고 문화·교육사업 및 한국-우즈베키스탄의 교류 

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. 

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천시와 고려인 협회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

치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관 건립 등 역사·문화보전을 위한 사업 

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또한 고려인 협회는 ‘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’을 통해 근대 이

민 출발지로서의 역사성과 관련 자산, 경제자유구역 등 재외동포 친화적인 

환경과 우수한 접근성 등을 인천시의 경쟁력으로 꼽으며 재외동포청 유치

에 가장 적합한 도시임을 밝혔다.

빅토르 박 고려인 협회장 겸 우즈베키스탄 국회 하원부의장은 “고려인에 

대한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의지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.”며, “재외동포

청의 최적지가 인천시라고 확신하며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적

극 협력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“우리 시에는 귀환 고려인 6천여 명 이

상이 거주하는 함박마을이 있어 고려인 사회와 인연이 깊다”며 “한민족 

해외이주 역사의 산 증인이자 개척자인 고려인 동포들의 지지는 재외동포

청 인천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,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역

사·문화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 

※ 관련 사진은 09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